
 뎅기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, 현재 예방백신 및 치료제는 없습니다.
  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매년 1억명 이상 뎅기열에 감염되며, 국내에도 매년 해외 유입으로 지속 발생 
중입니다.
   뎅기열은 이집트숲모기와 흰줄숲모기에 의해 매개되며, 이 중 흰줄숲모기는 국내에 서식하고 있지만 
뎅기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

   모기에 물린 후 5~7일 잠복기 후 갑작스런 고열, 두통, 발진,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. 발진은 몸통, 
손, 팔, 다리, 발 등에 나타납니다.
   뎅기열 환자 중 약 5%는 중증 뎅기 감염증(뎅기쇼크나 뎅기출혈열 등)으로 진행되므로 사망위험을 
줄이기 위해 빠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.

뎅기열이란?

뎅기열 증상은?

뎅기열 예방수칙  4가지

<이집트숲모기> 열대‧아열대 지역 도시에서 주로 서식
(사진출처 : 세계보건기구) 

<흰줄숲모기> 북미, 유럽, 아시아 산림지역에서 주로 서식

뎅기열 안내문뎅기열 안내문뎅기열뎅기열  안내문안내문

여행전 국가별

감염병 예방수칙을 확인

*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
확인 가능

(감염병-해외감염정보- 
해외감염병NOW)

여행 중 모기예방물품

준비하여 활용

모기퇴치를 위한 예방물품
(기피제, 모기장, 밝은색 긴팔 및 

긴바지 등)을 준비하여 사용

재감염이 되지

않도록 조심하기

첫번째 감염과  
다른 뎅기바이러스에 재감염되는 

경우 중증뎅기감염증으로
진행될 수 있어 주의 필요

귀국후 2주이내  

의심증상 발생시, 의료기관 

방문하고 치료받기

의심증상 : 발열, 발진,
심한두통, 안와통증, 근육통, 

관절통 등

1 2 3 4

질병관리청


